
코로나19상황 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*

* 4.9일 중앙대책본부 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구체화

 각 공공기관은 당초 예정된 ’20년 채용규모를 유지하되, 코로나19 여건

개선 시 즉시 채용일정을 추진토록 사전준비* 철저

   * 시험장 비상 방역체계 구축, 응시자 간 2미터 이상 간격확보 등

(세부사항은 기존「정부-지자체 행사 운영지침」상 시험장 방역지침 참고)

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의 영어요건 제출부담 완화를 위해 영어성적 

사전제출, 영어성적 제출기한 연장 등 실시

① 취업준비생이 현재 보유한 영어성적(유효기간 만료 전)을 지원예정 공

공기관에 사전제출하고, 이를 공공기관이 사전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

금년 중 서류심사 등에서 활용

     * 기관 홈페이지, 채용시스템 등을 통해 영어성적 사전제출 적극안내

(담당자 연락처, 제출방법, 제출기간 등 즉시 공지)

     ** 취업 준비생으로부터 영어시험 수험번호, 점수, 응시일자, 개인정보동의서 등 징구

②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1차 시험(주로 필기시험) 前日까지로 연장

- 1차 시험일까지 영어성적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, 전체 채용

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조정

     * 현재 대다수 기관이 원서접수 마감일을 영어성적 제출기한으로 운영중

     ** 기타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요건 제출기한도 1차 시험 전일까지 연장

③ 사전등록, 제출기한 연장 등으로도 구제가 어려운 취업준비생*에 대해서는

’20.1~4월 중 만료된 영어성적(토익, 텝스)이라도 한시적으로(잠정6월까지)

영어시험 주관기관에서 성적확인 및 활용** 가능

     * (예) 금년 3월중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旣 만료되어 사전제출 제도 활용이 

곤란하고, 영어시험 중단으로 시험응시도 불가능한 경우

     ** 토익(YBM TOEIC위원회)·텝스(서울대 TEPS관리위원회) 주관기관 협조를 통해 

한시적으로 만료된 성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 조치(기재부)


